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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선택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 탐색을 한 질 연구

이 정 하 박 정 윤† 윤 나 나

앙 학교

본 연구목 은 비혼 남녀들을 상으로 결혼에 한 생각과 비혼 선택 이유에 한 심층면 내용을 분

석하여 비혼 선택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한 연구방법으로는 장

기 으로 결혼의향이 없다고 밝힌 9명의 20 반에서 30 후반 남녀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한

후, 합의 질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심층면 내

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역, 10의 하 역, 2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그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혼을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한 기 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 실 인 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부분은 부모의 가부장 인 역할수행에 해 자녀로서

부정 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한 자신의 결혼생활을 부모로

부터 분리하여 바라보고 있지 못함도 보고하 다. 셋째, 참여자들의 부분은 친 한 상과의 계형성

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계갈등 패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해 기 를 갖는 것

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넷째,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 경험 회피 성향과 개

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심리 측면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부분은 결혼생활에 한 실패를 견하

고,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상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 에 차단하려는 시도임을 보고하

다. 한 타인과의 연결(연합성)보다 개별성을, 집단 가치보다 개인 가치를 더 요하게 여기고 있음

을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해 부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

거나 부정 인 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

이는 바, 극 비혼 요인에 해당되는 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해 차후의 연구로서 기 해 본다.

주요어 : 비혼 남녀, 결혼 의향, 심리 특성, 합의 질 연구방법(C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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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혼 은 시 와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는 다양하다. 기성세 에게

결혼이 가족을 구성하는 당연한 생애과정의

하나 다면, 은 세 에게 결혼은 개인의 선

택 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삶의 경험으

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의 변화는

비혼, 만혼, 결혼기피 등의 최근 사회 상과

연결되며, 이는 출산 고령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주요 쟁

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국 출산력

조사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20～44

세 미혼 남녀 2,383명을 상으로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 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의 9.9%, 미혼여성의

13.9%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결

혼할 생각이 없어서’가 22.2%로 가장 높았으

며, 미혼 남성은 경제 인 요인(결혼 생활비용

부담, 낮은 소득, 실업 상태 등), 미혼 여성은

사회문화 요인(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

실하길 희망, 상 방 구속 싫어, 결혼제도가

남편집안 심 등)이 주된 이유 다.

인식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일 남녀의 생애미혼율1) 추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 2000년 이후 생애미혼율이

증하고 있으며, 한국남성의 경우 5.8%, 한국

여성의 경우 2.8%로 일본(남성 20.1%, 여성

10.6%)보다는 낮으나 최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 다(조성호, 변수정, 2014).

이처럼 한국 미혼 남녀들의 결혼 이 달라

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 증가하는

1) 50세가 되었을 때의 미혼율로, 45～49세의 미혼

율과 50～54세의 미혼율을 평균한 수치임.

것은 분명하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와 상에

해 심층 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비혼 남녀에게 을

맞추기 보다는 미혼남녀들의 결혼의향에 향

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한 양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양 연구의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향

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 요인에 한 연구

에서는 여성의 결혼의향이 더 낮았고, 교육수

과 연령은 남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

다(김승권 외, 2009; 김 백, 2013; 김혜 , 선

보 , 김상돈, 2010; 이삼식 외, 2005; 이삼식

외, 2015; 이삼식, 최효진, 2010; 조성호, 변수

정, 2014). 둘째, 결혼 가족가치 의 변화에

한 연구에서는 통 인 성역할태도와 가족

가치 의 동조가 높을수록, 원가족 내의 분

기가 안정 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리, 2009; 원아름, 박정윤, 2016;

이삼식, 2006; 조호리, 2009; 진미정, 정혜은,

2010; 최새은, 옥선화, 2003; 하보란, 2012; 홍

은 , 2011). 셋째, 경제 요인에 한 연구에

서는 남녀 모두에게 경제 요인은 결혼의 장

애요인으로 나타났다(고선강, 어성연, 2013; 이

삼식 외, 2005; 이창순, 2012). 특히 남성은 취

업상태가 제가 되지만 안정 인 일자리를

확보했느냐와 같은 경제 자원의 질 인 측

면이 정 인 향을 미치고, 여성은 경제

자원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며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흥 , 성민,

2010). 넷째, 기타 변인에 한 연구로서 성

혼 동거에 한 개방 태도가 여성에게

는 결혼의향에 해 부정 인 향을 미치고

(김정석, 2006), 높은 결혼비용과 주거비용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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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 ,

박주희, 2014).

앞서 살펴본 양 연구들은 학생과 결혼

령기 성인남녀들을 상으로 결혼의향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해 범 하고

일반화된 사실들을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결혼 하지 않으려는 주요한 이

유에 해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어진 응답

범주 에서 선택하는 단편 인 응답(‘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할 필요를 모르겠어서’)

을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미미한 수 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비혼 남녀에게 을 맞추어 이들

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비혼의 삶이 어떠

한지에 해 심층 인 이해를 구하기 한 질

연구들도 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

구 상에 있어 그 용어는 다양한데, ‘독신’,

‘만혼자’, ‘미혼’, ‘비혼’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다.

우선 ‘비혼’이라는 용어는 여성주의 공동체

를 심으로 먼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

혼’ 는 ‘독신’을 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범 한 의미

에서 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는 ‘결혼을 극 으로 거부’한다

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심경미, 2003). 본

연구에서 비혼(never-married)은 결혼을 제하

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임을 나타내

는 말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비혼의 동기나 심리 인 특성을 밝히고자

했던 국내의 질 연구들은 크게 독신과 결혼

의향이 불분명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미혼남녀

를 상으로 한 연구로 나 어진다. 첫째, 독

신의 동기를 밝히고자 했던 주요한 연구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김경원(2005)의 연구에서

는 출생순 ,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 문제와

같은 개인 요인과 일에 한 성취감, 독신

생활의 편리함과 같은 사회경제 요인이 주

요한 동기로 나타났다. 장 숙(2002)의 연구에

서는 독신의 삶을 통해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여성은 가족가치

에서 벗어난 자유를 리게 된다고 분석하

다. 둘째, 결혼의향이 불분명하거나 지연되

고 있는 미혼남녀의 심리 특성을 살펴본 주

요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고학력 미혼여성을 상으로 한 류연희

(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 경험이 결혼 에 미

치는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아버지의 가부장 권 와 어머니의 억압 인

결혼생활에 해 부정 인 인식이 뚜렷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 인 40 미혼여

성을 상으로 한 정도 (2015)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결혼의 주체가 자신이 되지 못하

여 결혼의 의미와 동기가 불투명하고 그로 인

해 결혼이 지연된다고 하 다. 결혼이 늦어지

고 있는 남성 만혼자들을 상으로 한 고재원

(2011)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자기애 성

향이 강하며 이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배우자

와 즐겁게 사는 것이었고 자식이나 부모 부양

과 같은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것

에는 심이 었다고 하 다.

앞서 살펴본 질 연구들은 결혼하지 않으

려는 이유와 상에 해 심층 으로 분석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러나 질 연구라는 을 고려함에도 불구하

고 참여 상들이 매우 제한 이며, 선정된

상자의 비혼 결정 기 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

하다. 한 연구 상자들의 심리 내 특성

에 집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양 , 질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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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착안하여 장기 으로 결혼할 의향이 없

는 남녀의 비혼 선택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비혼의 선택 동기

비혼의 선택 요인을 심으로 Stein(1981)

은 소극 (pushes) 요인과 극 (pulls) 요인으

로 그 유형을 나 었다. 비혼을 선호하지 않

지만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기 한 선택

을 소극 비혼 요인, 비혼의 장 는 정

인 측면에 이끌려서 한 선택을 극 비혼

요인이라고 하 다(강은 , 2010; 재인용).

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를 이해하기

해 성격심리학에서는 근성향과 회피성향

의 개인차 연구가 오래도록 주목받아 왔다.

그 가장 심을 받고 있는 것은 Gray의

강화민감이론이다(윤병수, 2007). Gray(1990)는

행동의 기 에는 세 가지 동기체계를 포함하

고 있는데, 크게는 행동활동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가 있음을 주

장하 다. BAS는 조건화된 쾌 자극(appetitive

stimulus)들에 민감한 것으로 가정되며, 이는

근행동 정 인 감정에 기여하는 것으

로 보았다. 반면에 BIS는 조건화된 오 자극

들에 민감한 것으로 가정되며 회피행동 부

정 인 감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BIS는 불안과 련된 단서에 한 반응의 근

거가 되는데, 불안 상황 단서에 노출된 사람

들 에 회피체계의 민감성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불안 경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이러한 회피․ 근 성향이 기질과 성

격특성, 범 한 정서경험 경향성과 하

게 련된다는 주장(Carver & White, 1994;

Pickering, Corr, & Gray, 1999; 이선미, 박기환,

2013; 재인용)에 해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김교헌,

김원식, 2001; 윤병수, 2007; 조명 , 2009; 이

선미, 박기환; 2013). 비혼 선택 역시 동기체계

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되는데 비혼

선택이 행동활성화 측면인지, 행동억제

측면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다고 여겨진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들의 비혼

선택에 있어 동기 인 측면이 어떠한가를 연

구의 결과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은 생물학 으로 이루어진 가족 계에

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

계라는 에서 매우 사 이고 특수한 계

를 맺게 되는 과정이다. 때문에 개인의 타고

난 성향, 원가족의 특성, 이 에 맺어왔던

계경험에서 비롯된 인 계 특성 등이 결

혼 선택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선

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특성에

해 선행연구들을 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

과 같다.

결혼선택에 향을 미치는 원가족 특성

Rovers(2004)는 개인이 가진 재의 자아상,

가치 , 행동,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

는 계의 양상은 원가족 경험의 맥락 내에

있으며, 원가족의 기경험은 일생을 통해 다

양한 정도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한 Bowen(1978)은 가족

부부 계의 상호작용은 상호 련이 크고, 패

턴 반복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다세 가족치료 이론은 인 계 패턴이

로 수된다는 것을 측하며, 그 결과 배

우자와 요 인물들과의 재 계에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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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합성의 수 이 재 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원가족과의 경험은 모든 인 계의

기 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다

른 사람과 친 감(연합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율성(개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

정도와도 련된다.

결혼선택에 향을 미치는 원가족 특성으로

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것은 부모의 결혼생활

부부 계 경험이 자녀의 결혼 가족에

한 가치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노미

화, 이인수, 2011; 류연희, 2007; 백 수, 2002;

이지은, 1996; 정윤경, 최지 , 2010; 조은수,

2007; 조호리, 2009).

Cunningham과 Thornton(2006)은 가족이나 결

혼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은 원가족의 향

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 다. 이지

은(1996)은 청년기 자녀는 부모의 결혼 계에

한 평가를 자신의 결혼과 연결시켜 해석-처

리 한다고 하 으며, 조은수(2007)는 부모의

부부 계를 높게 지각할 경우 자녀는 정

인 결혼 을 갖게 된다고 하 다. 정윤경과

최지 (2010)은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 계에

해 지속 인 찰을 통해 결혼 을 형성하

고 부부 계의 패턴을 학습한다고 하 다. 조

호리(2009)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한 경우

자녀들은 이를 일반 결혼생활로 정형화하거

나, 자신의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기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결혼을 회피하게 된

다고 하 다.

요약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원가족 내 부모

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인식할 때 결혼에

해 정 인 시각을 가지는 반면, 불행하다

고 인식하게 되면 이를 자신의 결혼생활로 연

결하면서 부정 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자녀는 부모의 결혼생활에 한 평가를

자신의 결혼과 연결하여 해석-처리 하는데, 이

러한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은 결혼에 한 입

장을 마다 다르게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

결혼선택에 향을 미치는 인 계 특성

Kerr와 Bowen(1988)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체

계는 개별성과 연합성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

해 움직여지며 인간 계는 연결과 독립 사이

에서 역동 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고 하 다. 개별성은 자신의 삶의 방

향성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생물학

힘, 연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연결하면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학

힘을 말한다.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사람들

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 으로 련을 맺기도

하고 독립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

람들과의 계에서 자신의 독립 삶의 방향

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화가

잘 된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 얽매여

서 자신의 삶을 독립 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미분화된 사람이라고 부른다.

Bowen(1978)은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 수

이 낮은 사람은 개인의 불안수 이 높고,

낭만 계의 친 감이 낮게 나타나며, 친

한 계에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 계에 많은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하 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내의 선행 연구

들은 다수 이루어졌다.

차정화와 주(2002)는 원가족 분화 수

이 높을수록 개인의 불안수 이 낮고 낭만

계에서의 친 감은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박은 (2002)은 분화수 이 높은 사람은 타인

과 친 한 계를 맺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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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실에 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

다. 남정미(2006)는 자기분화 수 이 낮고

스트 스가 높은 집단이 인 계 문제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나보 과

정혜정(2008)은 자기분화 수 이 낮을수록

인 계 상황에서 높은 수 의 불안을 느끼고,

친 한 사람과 융합된 계를 나타내거나 단

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계를 형성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 다.

이외에도 애착이론, 상 계이론을 토 로

인 계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많이 이루

어져 왔다. 를 들어, 애착 유형이 인 계

친 감 형성에 어떠한 연 이 있는지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 계 특성

이 결혼선택에 미치는 향을 직 으로 분

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친 한 계의 두려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에 해서, 김 실(2010)은 33-44세

싱 남녀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가족에

서 자기분화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면 친

한 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결혼지연 는 결혼기피와 련된다고 하 다.

반석우(2014)는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결

과, 친 한 계의 두려움이 높을수록 결혼

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인 계에서 개별성과 연

합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거나, 친

한 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결혼선택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Stein(1981)의 주장에 따라 극 -소극 비

혼 유형으로 구별한다면, 결혼의 제약과 같은

부정 인 측면을 피하고자 하는 선택은 일종

의 기피, 회피라고 간주해볼 수 있다. 비혼의

선택과정에서 고려된 결혼에 한 부정 인

측면은 이들의 직 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을 찰하

거나 평가한 것을 자신과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인 계에서 느 던 부정 인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혼의 선택에

해 최근 수용- 념치료(ACT)의 핵심개념인 경

험 회피와 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 회피는 원치 않는 사 인 경험들( ,

정서, 사고, 신체감각, 기억, 심상 등)을 과도

하게 부정 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경험들과

하지 않으려 하며, 그러한 경험들을 통

제하거나 그것들로부터 도피하려고 의도 으

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 C. Hayes,

Strosahl, & Wilson, 1999). Forsyth와 Eifert(2005)

는 이러한 경험 회피의 주된 기능은 고통스

러운 경험의 향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시키

려는 이유에서 시도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회

피는 오히려 부정 경험에 한 불안을 갖게

한다고 하 다.

선행 연구에서 경험 회피는 각종 불안 증

상과 정 인 상 을 보 다(윤성민, 신희천,

2007; 이정은, 조용래, 2007; 조 미, 이희경,

2013; 조용래, 채숙희, 최연숙, 2009; 허재홍,

2008). 특히 인 계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련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 미와 이희경(2013)은 성인애착이 불안정

할수록 기본 심리 욕구가 만족될 가능성이

낮고, 기본 심리 욕구가 불만족 될수록 경

험 회피 수 은 높아져 사회불안 수 이 높

아진다고 하 다. 김은 과 이지은(2015)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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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회피, 부정 등

의 부정 인 처 략(경험 회피)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 다. 한유정(2013)은 애착불안

과 애착회피를 가진 사람은 경험 회피의 변

인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 디스

트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경

기웅과 장성숙(2015)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

람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한 고통으로부터

피하기 해 무의식 인 회피를 주로 시도한

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친 한 계형

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험 회피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서 인

어려움을 더 크게 겪게 됨을 보고하 다.

지 까지 결혼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족 특성, 인 계 특성, 개인 특성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혼을 선택한

남녀들을 상으로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선택에서 작용하는 심리 특성 해 보다

심층 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첫째, 이들은 결혼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이들이 결혼하지 않

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이 결혼하

지 않기로 한 선택에 있어 향을 계

경험은 어떠한가? 넷째, 이들이 결혼하지 않기

로 한 선택에서 작용하는 심리 특성은 무엇

인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

이 연구의 참여자는 20 반에서 30 후

반(만 25세-39세)의 남․여로서 장기 으로 결

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9명이다. 결혼에

한 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들을 표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무작 표집이 아닌 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인터뷰 상

을 선정하 다. 주변의 아는 상을 먼 추

천받아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사람에게서 다

른 상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인터뷰 상자

를 결정하 다. 추천이 더 이상 없을 때는 온

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 고, 연구

참여자 4의 경우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간단

한 면 후 참여하게 되었다.

표집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은 연구 참여

자에게 다른 상을 추천받는 과정 에 결혼

에 한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다소 미온 인

태도가 있는 경우 추천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즉, 당장 결혼할 의향이 없

다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쉬우나 장기 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기 으로 결혼에

한 의향이 없음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

들의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6명이며, 연령은

29-38세로 평균연령은 34.6세이다. 20 는 1명,

30-34세는 3명, 35-39세는 5명이었다. 학력은

고졸 1명, 졸 2명, 졸 2명, 석사 이상은

4명이었다. 직업유형은 학생, 회사원, 공무원,

자 업 등으로 다양하 다. 부모님과 함께 사

는 경우는 4명, 따로 사는 경우는 5명이었다.

사례 5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번이라도 연애

한 이 있었으며 인터뷰 시 에서 연애 이

라고 밝힌 사람은 3명이었다.

연구도구

면담질문은 면담을 효율 으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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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혼의향 결혼 에 향을 미치는 변인

과 련된 문헌을 참조하여 사 에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는 질 연구의 경험의 있는 상담 문

가 2명, 동료 상담 문가 3명의 자문을 통해 1

차 수정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 1명의 비 면

담에 사용되었다. 비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과 합의과정을 거친 후 인터뷰 질문

목록을 재구성하 고, 참여자들을 인터뷰 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보나 결과를 반

하여 질문목록에 추가 는 삭제하는 과정

을 거쳤다. 연구내용의 핵심에 닿기 해 사

용된 공통된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었다.

(1)결혼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결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그

런 결정에 향을 미친 것들은 무엇입니까?

(4)부모님 는 주변사람들의 결혼생활은 어때

보 나요? (5)그것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

에 향을 미쳤나요? (6)연애를 하고 계신가

요? 혹은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7)연애 경

험은 결혼에 한 생각에 어떤 향을 주었나

요? (8)친 한 계를 맺거나 유지할 때 어렵

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9)배우자나 결

혼생활에 해 어떤 기 가 있으신가요? (10)

결혼을 안 하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자료수집 연구의 윤리성 고려

본 연구의 면 자는 2명으로, 가족학 련

박사 과정생이며 심리상담 문가인 제 1 자

와 가족학 련 박사 수료생이며 가족상담사

인 제 2 자에 의해서 면 이 진행되었다. 면

자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인터뷰 질

문지의 주요 질문과 구체 인 로토콜을 구

성하여 진행하 다. 한 인터뷰 과정에 해

면 자 간에 지속 인 토의과정을 가짐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참여자에게 연구목

에 해 밝히고 이에 해 참여의사를 밝힌

상자들에게 면 자가 개별 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를

해 첫째, 참여자에게 연구에 한 동의과정

사례번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부모와 동거여부 연애경험

1 남 38 자 업 박사수료 비동거 있음

2 남 37 업직 회사원 문 졸업 동거 있음

3 여 29 학원생 석사과정 비동거 있음

4 남 36 학원 강사 학사졸업 비동거 있음

5 여 38 공무원 석사과정 비동거 없음

6 여 33 간호직 공무원 학사졸업 비동거 있음

7 여 35 보험회사 사무직 문 졸업 동거 있음

8 여 32 심리상담사 석사졸업 동거 있음

9 여 34 홍보 기획자 고졸 동거 있음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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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 다. 참여들에게 연구의 목 을 설

명하고 1차 화동의와 2차 면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 다. 둘째, 인터뷰 과정에

있어서의 거 과 단의 권한 설명을 진행하

다. 인터뷰 참여 과정 응답하고 싶지 않

는 부분이 있거나, 떠오르는 감정으로 더 이

상 진행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거 과 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 다. 실제 참

여자들 에는 특정 이야기( : 부모의 이혼

등)에 응답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이에 한

인터뷰는 단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다.

셋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있어 참여자를 고

려한 방식으로 진행하 다. 연구면 자가 참

여자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수집하면서 라포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반구조화 된 질문

목록에 해서 참여자의 느낌과 생각이 자유

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넷째, 인터뷰 내용에 한 비 보장을 안내하

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

음을 하 고, 면담자료는 분석을 해 축어록

으로 작성됨을 알렸다. 인터뷰 내용은 인구학

정보 외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

하 다. 다섯째, 인터뷰 참여 방법과 이 등

을 안내하 다. 인터뷰는 참여자에 따라 략

1시간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소요되었으며,

참여자가 더 이상 질문과 련하여 화의 포

화상태가 되었다고 단될 때 인터뷰가 종료

되었다. 면담장소는 사 인 면담내용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면 자의 상담실 는 스터디

룸에서 진행하 으며 면담 후에는 소정의 인

터뷰 비용을 지 하 다. 여섯째, 인터뷰 이후

추가 인 질문과정과 결과에 한 참여자 확

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추가 인 질문의 경우 화를 통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 다. 한 연구결과에

한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 결

과 검토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작업을 실시하 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결과에 한 개별 검토서를 이메일로 발

송하고, 연구자가 참여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묘사하 는지에 한 의견을 화, 이메일, 문

자 등을 통해 수렴하여 반 하 다.

자료분석 방법 차

면담자료는 Hill, Thompson, & Nutt-Williams

(1997)이 개발한 합의 질 분석방법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차

를 바탕으로 진행하 다. CQR은 귀납 인 방

식으로 결과가 추론되는 과정으로 자료의 분

석에 있어 복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인

합의과정을 걸쳐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

수자로 구성되는 연구 이 역 코딩, 심개

념 코딩, 교차분석의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

석하 다. 3명의 평정자는 본 연구의 교신

자로서 심리학과 교수 1인과 면 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질 연구의 경험이 많은 상담

련 교수 1인이 감수자로 참여하 다. 평정

자들은 련 연구물들을 통해 합의 질 분

석방법을 숙지하고, 본 평정에 들어가기 에

1개의 비 면담 축어록을 함께 평정하며 평

정 기 합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 자료분석 차의 첫 번째 단계는

축어록 분석 의미 있는 문장에 한 합의

과정이다. 인터뷰 한 모든 사례별로 축어록을

작성하 고(최 한 비언어 반응 찰 내

용을 함께 수록), 이에 해 3명의 평정자들

(이하 평정 )이 개별 으로 축어록을 반복

으로 읽고 의미 있는 문장을 표시하 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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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 함께 모여 일치와 불일치의 내용을 확

인하고 이에 해 논의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합의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역 코딩에 한 합의과정이다. 앞선 단계에

서 합의된 의미 있는 문장들을 각 평정자가

유사한 문장으로 묶어 역으로 분류하고, 이

를 평정 이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인 역으로 코딩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심개념 코딩에 한 합의과정이다. 평정

은 앞서 코딩한 역에 한 사실 의미를

담은 원자료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 로 살려

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이에 해 합의하 다.

네 번째 단계는 역 코딩과 심개념 코딩에

한 감수과정이다. 평정 의 분석 내용에

해 감수자를 통해 원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되

었는지 확인받고, 감수자의 피드백에 해 평

정 이 다시 합의 과정을 거쳐 역과 심개

념 코딩을 수정하 다. 마지막 단계는 각 사

례에 한 교차분석 이에 한 감수과정이

다. 각 사례별로 역과 심개념 코딩한 내

용을 바탕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심내용별로 범주화를 실시하 다. 평정 은

체 사례에 해 합의를 통해 범주를 도출하

고, 이후 도출된 범주에 해 체 사례에

한 빈도를 계산하 다.

모든 사례(9사례)에 나타나는 일반 인

(general) 범주는 ‘모든’으로, 50%이상(5-8사

례) 나타나는 형 인(typical) 범주는 ‘ 형

’으로, 50% 미만(3-4사례)으로 나타나는 변

동 인(variant) 범주는 ‘드문’으로 분류하 다.

단지 한 두 사례에서만 용되는 범주는 외

인 사례로 보고 제외하 다. 교차 분석된

결과에 해 감수자를 통해 확인 받고, 피드

백 받은 내용을 토 로 평정 이 최종 인 분

석결과를 수정, 보완하 다.

결 과

미혼 남녀들의 비혼 선택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합의 질 연

구방법으로 9명을 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2개의 역, 10개의 하

역 그리고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역에 따른 하 역 범주들을 빈도와 함께

표로 제시하고, 각 범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체 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 다. 범주에 있

어 ‘ 외 ’으로 분류된 것은 제시하지 않았으

며, 변동 인 범주에서 일반 인 범주에 해당

되는 내용으로만 결과를 제시하 다. 한, 가

장 많이 나온 반응을 심으로 결과를 제시하

나 범주 간에 반응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경

우 내용의 흐름을 반 하여 제시하 다.

역1. 결혼에 한 생각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에 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을까? 이에 해 2개의 하 역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하 역 1. 결혼에 한 부정 인식

‘결혼에 한 부정 이미지’, ‘주변 사람들

의 결혼생활에 한 부정 평가’, ‘결혼 자체

를 고려하지 않음’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결혼에 한 부정 인 이미지’는 일반 인 범

주로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한 부정 인 평가’와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은 형 인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자들이 체로 결혼에 해 부정 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하 역은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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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 인식’이라고 명명하 다.

결혼에 한 부정 이미지

모든 참여자들의 응답들은 결혼에 해 특

정 이미지를 떠올리며 ‘족쇄’, ‘답답’, ‘손해’,

‘고생’, ‘마이 스’ 등과 같은 부정 인 이미지

를 보고하 다.

“복불복이잖아요, ‘올가미’, ‘ 이 인

형’, 그게 제 목에 이 게 달라붙어있는

이미지에요. 무겁진 않지만 자꾸 신경 쓰

이는... 고개를 하죠.” (사례 3)

“결혼은 족쇄? 자녀에게 매이는 족쇄 같

은 느낌?” (사례 5)

“공평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말 그

로 손해, 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 스 되

는 게 더 많은 느낌이에요.” (사례 6)

주변사람의 결혼생활에 한 부정 평가

사례 4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의 응답 결

과들은 주변사람들의 결혼생활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한 인식에

있어 부정 인 측면만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사례 1, 사례 2)

는 정 인 역할상이 없었다고 보고하 고,

여성 참여자 모두는 결혼한 주변 여성들이 행

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힘들게 사는구나. 10명이 있으면 그

에 아 정말 참 본보기가 되게 잘산다가 한

명이 될까? 말까? 나머지 9명은 거의 아니

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럴려면 뭐 하러 살어. 그

냥 혼자 살지.” (사례 2)

“그냥 결혼한 커 이 10커 이다. 그러

면 다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진

않아요. 다 십이십색의 삶을 살죠. ‘이게

되게 바람직하네’, ‘이게 되게 부정 이네’

가 아니라 얘는 이런 삶을 살고 얘는 이런

삶도 사네. 하지만 이런 9가구에 비해서는

희가 제일 완 하다. 정도의 생각이지

희 무 잘 산다 정말 결혼하고 싶네!

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사례 5)

“제 친구는 심지어 자살한 친구도 있었

하 역 범주 빈도(N=9)

1. 결혼에 한 부정 인식

결혼에 한 부정 이미지 모든

주변사람(지인, 친구 등)의 결혼생활에 한 부정 평가 형 (8)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 형 (7)

2. 결혼에 한 비 실 인 기

원하는 것을 완 하게 충족시켜 수 있는 상 형 (8)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의 지속 형 (5)

표 2. 결혼에 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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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애기가 백일 되던 날, 자살했어요.

우울증이 무 심해서, 굉장히 이쁜 친구

는데도 육아.. 출산우울증, 출산우울증.

어렸거든요. 20 후반 때에 아이를 낳

아서, 다른 친구들은 이쁘게 꾸미고 클럽

다니고 놀고 이러는데 자기는 애 막 낳아

서 애한테 올인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자

기가 싫었나 요. 그래서 맨날 살 언제

빠지지? 이런 얘기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백일에 장미꽃 사들고 집에 왔는데 친구가

죽어 있는 거 요.” (사례 9)

결혼 자체를 고려하지 않음

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 자체에 해 생

각해 본 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일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 다. 특

히 참여자들 사례 2, 사례 3, 사례 6, 사례

7, 사례 8은 20 이 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

었다고 보고하 다.

“집 살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

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그걸 이해해 수

있을까 경제력이 부담돼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 본 이 없어요. 그 다고 여자를

만족시킬 정도의 경제력은 아니지만 애시

당 안 할 생각이니깐 그런 거에 고민한

이 없는 거죠.” (사례 1)

“지 까지 생각은 ‘아～ 난 결혼 안 해'.

이 얘기만 많이 했지... 결혼생활이라는 자

체를 아 상상은 안 해봤어요.” (사례 7)

“막상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이미 나는

그거에 해서 비한 것도 없고 생각한

도 없었기 때문에... ‘난 독신주의자구나!

(독신)주의자 구나' 이 게 생각이 드네요.

단 한 번도 없네요.” (사례 9)

하 역 2. 결혼에 한 비 실 기

‘원하는 것을 완 하게 충족시켜 수 있

는 상’,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지속’

이라는 2개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두 범주 모

두 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

이 결혼에 한 기 가 없다기보다 오히려

실 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기 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하 역은 ‘결혼에 한 비 실 기 ’

라고 명명하 다.

원하는 것을 완 하게 충족시켜 수 있는

상

결혼 생활 혹은 상 배우자에 해 기 를

갖는 것이 일반 이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 가 비 실 으로 높거나, 그

기 의 충족 정도에 한 만족기 이 매우 높

음을 나타냈다. ‘ 같이’, ‘완벽한’, ‘실질 ’과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며 기 가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를 보고하 다. 특이한 것은 높

은 기 를 상 에게만 가지기보다 자신이 배

우자가 되기 해서도 그러한 기 을 충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한 이다.

“월 이 어서... 조 의 향을 미친다

고는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향은 아니고

요. < 략> (결혼했을 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월

1000은 벌어야 그래도 억 연 은 돼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2)

“안 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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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 ‘결혼

을 안 하려고 이상형을 게 설정을 했

네’ 라고 밖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

한 남자.” (사례 3)

“내 생각을 같이 맞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 을 커트할 정도의.

‘엄마 요즘은 안 그래～’ 하고 딱 잘라내

고 쳐내고, 추석 때는 ‘얘네 집 가야지’,

‘내가 먼 비행기 표 끊었어’ 하고 쳐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6)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지속

‘만약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면 혹은 결혼을

한다면’을 가정했을 때 어떤 기 를 가지고

있는가에 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

생활에 해 아쉬웠던 들을 채우고 싶은 바

램이 담긴 기 들을 보고하 다. 그러한 기

에는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고, 행복한 가

정이길 바라는 내용을 보고하 다.

“그냥 안 싸우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

겠어요.” (사례 1)

“부부가 항상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례 7)

역2. 비혼 동기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결과는 ‘부모에 한 심리경험

의 향’, ‘친 한 인 계 경험의 향’, ‘경

험회피 성향’, ‘개별성 추구 성향’으로 나뉘

어 살펴볼 수 있다. 비혼 동기에 해서는 크

게 8개의 하 역과 총 20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부모에 한 심리경험의 향>

참여자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있어

원가족과의 경험이 미친 향이 있을까? 사례

4를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생

활 부부 계의 경험이 자신의 결혼 선택에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이에 해 2개

의 하 역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하 역 1. 가부장 인 부모 역할에 해

자녀가 느끼는 부정 인 감정

가부장 가족제도의 향에 따라 아버지는

경제 부양자의 역할을, 어머니는 돌 과 정

하 역 범주 빈도(N=9)

1. 가부장 인 부모 역할에 해 자녀가 느끼는 부정 인 감정

아버지의 정서 부재에 한 원망 는 아쉬움 형 (8)

어머니의 다 인 는 과 한 역할에 한 미안함(안쓰러움)과 짜증 형 (6)

2.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여 결혼생활을 바라보지 못함

부모의(양쪽 는 어느 한쪽) 결혼생활을 불행하거나 부정 으로 바라 형 (8)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음 형 (8)

결혼에 있어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분리하여 단하기 어려움 형 (8)

표 3. 비혼 동기 - 부모에 한 심리경험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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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이 통 인 부모

역할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어머니들이

경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 는데,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경제 인 역할을 함께

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에 해 사례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가부장 인 부모역할

는 부모역할의 불균형에 해 부정 인 감

정을 보고하 다. 응답 결과들을 수렴하 을

때, ‘아버지의 정서 부재에 한 원망 는

아쉬움’, ‘어머니의 다 인 는 과 한 역

할에 한 미안함(안쓰러움)과 짜증’이라는 2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두 범주 모두 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

여 하 역은 ‘가부장 인 부모 역할에 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명명하 다.

아버지의 정서 부재에 한 원망 는 아

쉬움

사례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소원하거나 갈등 인 계를 맺고 있다고

체로 보고하 다. 아버지가 경제 역할을 주

로 맡으며 가정에 헌신한 것에 해 인정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정서 부재에 한 원망

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 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에 한 거부감을 표 하

기도 하 다.

“내가 보는 거의 유일한 남편 상이잖아

요. 어~ 근데 정말 싫었어요. 랑 아빠는

엄청 부딪혔거든요. (아버지랑)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사례 3)

“아버지는 기본 으로 제 생활에 거의

터치를 안 하셨고. 거의 심이... 아니 거

의 터치를 안 하셨고...” (사례 4)

“ 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좀 이기 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6)

어머니의 다 인 는 과 한 역할에

한 미안함(안쓰러움)과 짜증

참여자들은 모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좀 더 가까운 계임을 보고하 다. 사례 5를

제외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역할에 있어 어머

니를 아버지와 비교하며 많은 역할을 하느라

힘들어 보 고, 자녀와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

이 단하게 느껴졌다고 보고하 다. 여성 참

여자들은 체로 어머니의 헌신에 해 감사

하지만 ‘나는 그 게 살고 싶지 않다’ 혹은

‘그 게 살 자신이 없다’고 보고하 다. 한

참여자들은 고생한 어머니의 삶을 보상해주어

야 한다는 생각을 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사례1과 사례2의 남성 참여자들은 어머

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거나 맞춰주게 된다고

보고하 다.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하고 좀 간...

가족들끼리 조율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

런 편이에요.”, “혼자 이 게 고생하는데

그거를 군가 아무도 어를 안 하는 걸

본거죠. 노인네 혼자서 당신 혼자서 그냥

이 게 외롭게 간다라는 거가 느껴지니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니깐 뭐 그 정도

의 노력은 제 생각에는 자식은 해야 한다

고 보는 게 있어요.” (사례 1)

“엄마가 늘 안쓰러운 느낌 있잖아요. 엄

마를 좀 즐기게 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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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사례 6)

“ 희 시 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면서

어 든 집안일에다가 회사일에다가 희

양육하는 거까지 부담이 되게 많으시더라

구요. ( 략) 어머니한테 무 몰리는 부담

이 되게 커보여서...” (사례 8)

하 역 2.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여 결혼

생활을 바라보지 못함

참여자들은 체로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

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결혼생

활에 해 정 인 기 를 갖기 어려움을 나

타냈다. 한 부모 간의 갈등에 따른 부정

인 감정을 크게 느끼거나 부모가 느끼는 감정

의 향을 받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응답 결

과들을 수렴하 을 때 ‘부모의 결혼생활을 불

행하게 바라 ’,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

‘결혼에 있어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분리하여

단하기 어려움’ 이라는 3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고, 세 범주 모두 형 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여 결혼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명명하

다.

부모의(양쪽 는 어느 한쪽) 결혼생활을

불행하거나 부정 으로 바라

사례 4와 사례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님 간의 계가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지

만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 다.

한 자녀로서 부모의 결혼생활을 봤을 때 불

행해 보 음을 보고하 고,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음을 보고하기도 하 다.

외 으로 사례 5는 부모님 간의 갈등이 있

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결혼생

활이 행복해 보이기보다 안타깝게 느 음을

보고하 다.

“ 희 부모님이 사시는 걸 보니깐 ‘뭐

하러 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

요. 어릴 때부터...” (사례 2)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지

은 엄마, 아빠는 나름 로 좋다고 얘기

를 하지만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 략) 맨날 부부싸움

하고 그런걸 서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행복해 하는 가정을 못 서...” (사례 7)

“ 는 완 엄마랑 아빠랑은 왜 결혼했

지? 정말 안 맞는 사람인데. 외형 으로나

집안이나 모두 안 맞는 사람이랑 (왜) 결

혼했을까?, 애 에 결혼을 하면 안 던

사람들이다. 아 성격도 안 맞고 뭐든지

다 맞지 않는다. 그니까 모르는 상태로 결

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다 안

죠.” (사례 9)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음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생활 부부 계

경험이 자신들의 결혼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부모 자신의 생각

는 평가와는 달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

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지 않거나, 따라

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 다.

“우선은 체 으로 가장 처음에 서

결혼한 사림이라고 보는 게 부모잖아요?

제 로 못 사는 걸 보면 좋은 향을 끼쳤

을 리 없죠. 반 부로 나는 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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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

2)

“엄마 같은 사람이 되기 싫은 건 아닌

데, 엄마처럼 살면 내가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 희생, 제 입장에선 희생이고, 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해서 하는 걸. 집

안일 한다든가 하는 걸 불합리하다거나 나

쁘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냥 하는 일, 당

연하게 하는 일이고. 근데 는 왜? 싶은

거 요. 그게 되게…좀 그랬어요.” (사례 6)

“그 때 당시엔 엄마 아빠는 자식들 키

우느라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

에 ‘아, 힘든 거구나. 자식 키우는 일은' 그

런 거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 략) 엄마

아빠는 자녀들한테 많이 헌신 이었어요.

근데 나도 그 게 살지 않을까요? 내 생활

없이 자녀들 키우는 데 다 올인 할 거 같

아요. 그러면... 지 생각해도 앞이 캄캄한

데...” (사례 7)

결혼에 있어 부모의 삶의 모습과 분리하여

단하기 어려움

부모와의 계에 있어 정서 으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 가족과 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개

별 인 주체로서 선택하기보다는 원가족의 경

험에서 비롯된 정서의 향에 따라 선택하기

쉽다. 참여자들 에는 부모의 기 를 지나치

게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독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함을 보고하

기도 하 다. 사례 3의 경우는 어머니와 자신

이 유착되어 있었다고 표 하기도 하 다.

“일단은 사람은 100% 만족시키지 못한

다는 게 싫은 거고요. 그 상은 어머

니잖아요. 어머니를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서 답을 못

찾는 거죠. 아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

고...” (사례 1)

“(결혼에 해) 여기 한군데만 바라보고,

나는 지 이쪽도 바라 야 되는 입장인

데, 이쪽만 바라보고 이쪽을 같이 바라보

는 능력은 안 되고 그니깐 둘 다 볼 능력

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우

선이거든요. 지 생활에서는 엄마, 아빠가

우선이에요. 근데 남편을 만나면 여기가

우선순 가 되니까. 그래서 후회를 할 거

같아요. 그 남편하고의 삶이 안 좋고 애

키우고 그런 게 안 좋기 보다는 엄마 아빠

한테 소홀해지는 감정? 이런 게 무 싫을

거 같아요.” (사례 7)

<친 한 인 계 경험의 향>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연애 상 는 친 한 상과의 계 경험이

미친 향이 있을까? 사례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연애 경험이 있었으며, 연애 경험

이 부재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친 한 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특

성에 해 질문하 다. 이에 해 2개의 하

역과 총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

은 표 4와 같다.

하 역 3. 친 한 상과의 계 형성에

서 느끼는 어려움

사례 4와 사례 5는 연인 계로 발 될 가능

성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계 경험을 떠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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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응답하 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의 연

인과의 계 경험에 해 응답하 다. 부분

으로는 친구, 친척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응답하기도 하 다. 응답결과를 수

렴하 을 때, ‘갈등 계에 놓이는 것에 한

두려움’, ‘자기를 있는 그 로 드러내기가 어

려움’, ‘ 계가 깊어지는 것에 한 두려움’,

‘상 방의 요구에 형식 으로 따르거나 맞추

기에 함’ 이라는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

고, 모든 범주는 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친 한 상과의

계형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명명하 다.

갈등 계에 놓이는 것에 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연인과의 갈등 계에서 느끼는

심리 무게감으로 인하여 갈등상황을 피하게

됨을 보고하 고, 일정한 노력을 하 지만 갈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 계를 포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게 겪기 싫어요. 회피하고 싶고 남자

친구랑의 갈등... 그래서 는 거의 싸운

도 없어요.” (사례 3)

“ 는 제가 문제인 경우엔 제가 참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쎄... 그냥

갈등이 생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에요. ( 략)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뭔

가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만큼 힘들

어지니까. 감정싸움이 되고 하다보면 사람

들이 그거에 해서 힘들어지잖아요.”

(사례 7)

자기를 있는 그 로 드러내기가 어려움

참여자들은 연인 는 부모를 포함한 가까

운 상에게 자신의 내 한 이야기를 하고 싶

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계를 맺거나 유지

하는 것이 힘들었음을 보고하 다.

“사 인 얘기를 잘 안 묻고 답도 안

하고 그 게 되는 거죠.”, “혼자서 추스러

들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때 구랑 얘

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치부로

보이는 걸 안 좋아해요.” (사례 1)

“내 모든 걸 보여주는 과정이 싫어요.

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런 거는, 그

하 역 범주 빈도(N=9)

3. 친 한 상과의 계 형성에서 느끼는 어려움

갈등 계에 놓이는 것에 한 두려움 ( 는 갈등처리의 어려움) 형 (8)

자기를 그 로 드러내기가 (주 되거나) 어려움 형 (7)

계가 깊어지는 것에 해 두려움 ( 는 부담감을 느낌) 형 (6)

상 방의 요구에 형식 으로 따르거나 맞추기에 함 형 (5)

4. 장기 인 연인 계를 발 시키는데 자신 없음

연애경험에 있어서 반복되는 계 갈등 패턴이 있음 형 (8)

새로운 상 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 가 없음 형 (6)

표 4. 비혼 동기 - 친 한 인 계 경험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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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까지 하려면 뭔가 이 사람이 어떤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쟤는 것도 무

싫어요. ( 략) 무작정 다 만나지는 않으니

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싫고 불편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많이 편하지는 않

으니까.” (사례 7)

“제가 부모님한테 제 어떤 사 인 부분

에 해서 오 을 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에도 그런 부분을 는 안했던 건데,

사실 연애 기나 그런 때는... 보통은 그

러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

리고 사람 성향에 따라서 개 다르고. 근

데 인제 거기서부터 되게 많이 어 났던

거 같아요.” (사례 8)

계가 깊어지는 것에 해 두려움

참여자 일부는 연애 과정에서 친 한

계가 되기 해 노력하지만, 두 사람의 계

가 깊어질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

끼기도 했다고 보고하 다. 결혼까지 고려하

지 않더라도 계가 깊어지기 해 필요한 과

정이 귀찮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노력을 지속

하는 데 부담이 커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보고

하 다.

“약간 계가 조 깊어진다 라는 자체

가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사례 2)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 그리

고 내가 그 사람과 많은 화와 많은 만남

과 그리고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

야 되잖아요. 그런 어색한 시간들이 싫어

요. ( 략) 근데 남편을 만나면 그게 힘들

거 같아요. 아무래도 집착도 심해지고 스

토커 같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잘 살긴 하

겠지만 그게 나를 우선시 해주니까 살 거

같은데, 그럼 상 방이 힘들지 않을까요?”

(사례 7)

“제가 연애를 해봤을 때 별로 제가

군가랑 이 게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

내는 거는 좋기는 한데,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이 있고 이런 게 는 되게 불편한 게

많더라구요. 약간 좀 숨 막히고.” (사례 8)

상 방의 요구에 형식 으로 따르거나 맞추

기에 함

참여자 일부는 연애 는 친 한 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

하기보다는 상 가 바라는 것을 맞추려고 애

쓰거나 의무 으로 따라 다고 보고하 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자신이 지치게 되어

계 맺기를 포기하게 되거나 상 가 이별통보

를 하도록 둔다고 보고하 다.

“(연애할 때 상 를) 못 맞추지는 않아

요. 는 신에 형식 이죠. 정말 좋아서

내가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 드렸던 강력한 의지는 부족

한 거에요. 약간 해가지고 당연히 여자니

까 나랑 사귀고 있으니까 잘해줘야지, 이

정도쯤은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움직이

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사례 2)

하 역 4. 장기 인 연인 계를 발 시키는

데 자신 없음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수렴하 을 때, ‘연

애경험에 있어서 반복되는 계 갈등 패턴이

있음’과 ‘새로운 상 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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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기 가 없음’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두 범주 모두 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장기 인

연인 계를 발 시키는 데 자신 없음’으로 명

명하 다.

연애경험에 있어서 반복되는 계 갈등 패

턴이 있음

참여자들은 연애 과정에 있어 상 가 달라

져도 계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을 보고하 다. 계 갈등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자신들이 연애 는 결혼을 하기

에 치 않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 를 만나기 힘들 거라는 생각과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결혼에 한 두려움 는 부정

인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좀 히스테릭한 사람을 싫어해요. 아까

도 서두에 말 드렸듯이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을 싫어해서. 이성이 첨엔 안 그랬는

데 자꾸 이 게 막 쪼으고 그 게 되는 순

간에는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식게 되

고... ( 략) 그 사람이 “내가 뭘 잘못 했

어?” 라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

서 비난과 화를 끊는 사람이 되면 이제

안 하죠.” (사례 1)

“막 에 가면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

는 거 같다.” 뭐 이런 얘기라던지, “왜 그

게 바쁘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는 더 이

게 싫으니까는 더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

다 보면은 굳이 왜 만나지 싶어서 그만 만

나게 되고...” (사례 8)

“맨날 바빠? 바빠? 하니까 무 귀찮아

서 헤어졌거든요. ‘일하는데 왜 이 게 만

나자고 해?’ 이런 식으로 ( 략) 남자들

한테 바쁘면 소홀하게 행동해서 차일 때도

있었고... “나 바쁘니까 헤어져.” 라고 한

도 있었고...” (사례 9)

새로운 상 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라는 기 가 없음

참여자 일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

도 연애 경험이 좀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던지,

자신의 연애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는지에

해 기 가 별로 없다고 보고하 다.

“(여자에 해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감

을 내려놓는다면) 같은 사람한테는 그

거를 내려놓고, 떨어트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만난다라면 그건 (상 가) 남자죠. ( 략)

싸우게 될 거에요.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을

껄 뻔히 알아요.” (사례 2)

“ 는 남편도 자식 같은 이미지여서 의

존할 것 같고.... 그래서 딱히 그런 혹을 더

달고 싶지 않아요.” (사례 3)

<경험 회피 성향>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

을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극 인 선택

의 결과일까? 기피의 결과일까? 경험 회피

특성과 련하여 2개의 하 역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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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5. 견된 실패를 피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해 ‘잘못

될까 ’, ‘후회할까 ’ 등 부정 인 견을 하

는 편이었으며, ‘자신이 결혼에 어울리지 않는

다’ 등의 부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응

답결과들을 수렴하 을 때, ‘자신의 기질 는

성격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

려움’, ‘결혼생활을 실패할까 두려움’이라는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신의 기질 는

성격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과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

려움’은 일반 인 범주로, ‘결혼생활을 실패할

까 두려움’은 형 인 범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특성을 반 하여 ‘ 견된 실패를 피하고

자 함’으로 명명하 다.

자신의 기질 는 성격 측면이 결혼생활

에 어울리지 않음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 결

혼에 합하지 않다는 을 보고하 고, 자신

의 그러한 특성이 결혼 생활이나 연애함에 있

어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혼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기 즐겨

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사례 4)

“뭔가 변화를 주면 좀 두려워요. 내 생

활이 지 많이 행복한데, 여기서 뭔가 특

별하게 뭔가를 바꾸면 모험인거잖아요? 그

모험심리가 는 없거든요. ( 략) 나는 그

런 거는 정말 안 해보고, 그런 거는 정말

두려워요. 하면 하겠죠. 근데 그 게까지...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이 두려울 거 같아

요.” (사례 7)

“3정도를 쓰고 오면은 는 5정도를 혼

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조 되는 거 같

아요. 아니면은 계속 에 지만 쓰다 보면

은 언젠간 이게 번아웃이 되는 시기가 오

더라구요.” (사례 8)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모든 참여자들은 결혼하기 싫은 이유와

련하여 체로 군가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것이 싫다고 하 다. 여성 참여자들은

하 역 범주 빈도(N=9)

5. 견된 실패를 피하고자 함

자신의 기질 는 성격 측면이 결혼생활에 어울리지 않음 모든

결혼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모든

결혼생활을 실패( 는 후회) 할까 두려움 형 (8)

6. 견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차단하고자 함

계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한 거부 모든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계를 끊게 되거나 연애마 포기함 모든

표 5. 비혼 동기 - 경험 회피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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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녀, 배우자, 원가족을 돌보는 것,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것에 한 부담감

을 보고하 다.

“요새 많이 바 긴 했지만 어차피 군

가는 만나서 산다는 자체가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 략) 뭐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오고 약간 그런 일들이 부담스러

워서...” (사례 2)

“남편 의견에도 많이 맞춰야 하는데, 근

데 일단 직업이 없으면 무 남편 의견에

맞출 것 같고, 내가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회 풍습 상 가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는 으로 그게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책임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같은 책

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도와주는 거고

나는 책임이고 이런 게 싫어요.” (사례 6)

“딩크로 사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는

아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다 그 게

시작을 하더라도 한 3～4년 지나고 나면은

갖게 되더라구요. 주로 뭐 압박 때문일 수

도 있고, 상 편 배우자가 원해서 그 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마음이 바 어서

그 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이유는 다

르기는 한데, 결혼을 하면은 개 피하기

가 되게 어려운 것 의 하나가 출산이다

보니까는. 는 그게 싫은 것도 커서.” (사

례 8)

결혼생활을 실패( 는 후회) 할까 두려움

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자신,

가족,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한 의구심을 나타냈고, 내가 상하는

부정 인 시나리오가 실로 이 지는 것에

해 견뎌낼 수 있을지에 한 두려움들을 보

고하 다.

“사실 (완벽한 남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뽑기를 잘 할 수 있는 확신이 없고 지

도 그런 남자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심지

어 나타나도 이게 50년 동안 유지 되겠냐

라는 확실성이 나한테는 없다.” (사례 3)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요즘은 우

리나라 법 제도도 바 어서 이혼도 아무

지 않고 결혼한 와 에도 김민희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

고, 과연 그게 행복할지도 모르겠고...” (사

례 6)

“남자를 잘못 만난 후회가 아니라 그

결혼에 한 후회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결혼을 해서 후회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남자고 자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혼

을 해서 후회를 할 거 같아요. 그냥, 그 결

혼을 했다는 그 자체에. 나 에 ‘아,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이런...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

을 할 거 같아요.” (사례 7)

하 역 6. 견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

들을 차단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연인과의 계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해 피

하고 싶어 했으며,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연인과의 계를 끊게 되거나 연애마 포기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응답결과들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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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 계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

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에 한 거부’와 ‘결혼

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계를 끊게 되거나 연

애마 포기함’이라는 2가지 범주가 도출되었

다. 두 범주 모두 일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 견되는 불편한 감

정과 고통들을 차단하고자 함’으로 명명하

다.

계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

한 감정과 고통에 한 거부

모든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

편한 감정과 고통을 견하 고 이를 겪지 않

기 한 방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하 다.

“어머니와 와 와이 와 이 게 있잖

아요. 그 3개만 해도 답답한데 거기에 뭐

형제들도 끼고 장인, 장모가 있고 그 게

되잖아요? 그런 다 인 부담감을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례 1)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만날

때에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약간 거기에

집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 으로 안 만나면 그런 부분들이 자유

로우니까요.” (사례 2)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같이 시간을 보

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경우는 숨이 막히더

라구요. 는 힘들었어요 되게. 그거를 다

어 든 사실은 그 계를 유지 하려면 제

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 이 넘어가니까는

힘들고, 왜 굳이 이 게까지 하면서 만나

야 되나?” (사례 8)

결혼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계를 끊게 되

거나 연애마 포기함

모든 참여자들은 결혼 상을 만나거나 장

기 계로 발 시키는 것에 한 부담감에

의해 먼 계를 멀리하거나 끊어내기도 하

고, 이성과의 만남 자체를 포기하기도 함을

보고하 다.

“ 는 사실은 결혼에 뜻이 없는데 그냥

한번 만나볼까? 라는 게 서로 간에 사실

신뢰를 해칠 수도 있고 그분은 사실 하

게 보실텐데 하는 거 때문에 거 을 하면

서 “나는 결혼에 뜻이 없어요” 라고 이야

기 했던 거죠, 원천 쇄를 했다라고 야

겠죠.” (사례 5)

“결혼하자고 하면 그 다음날 헤어졌어

요. 진짜로...”(사례 6)

“뭐 다들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할 거

다. 근데 나는 아 그 사람을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가 주 에서 연애하라 뭐 이

게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왜 연애를 하

면서 그 게 남자를 만나서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안 만나고 그냥 이

로 살면 되는데. 그래갖고 아 연애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하거든요.” (사례 7)

<개별성 추구 성향>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써 얻고 있는 것 혹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일까? 개별성 추구 성향과 련하여 2개의 하



이정하․박정윤․윤나나 / 비혼 선택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 탐색을 한 질 연구

- 205 -

역과 총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

용은 표 6과 같다.

하 역 7.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더 요시 함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수렴하 을 때, ‘혼

자여서 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함’과 ‘ 군

가를 한 희생보다는 나를 해 살고 싶음’

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범주 모

두 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더

요시 함’으로 명명하 다.

혼자여서 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체로 재생활의 만족감을 유

지하거나 심리 평온감을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 가 있음을 보고하 다. 재 혼

자여서 릴 수 있는 것들의 만족감을 깨트리

면서까지 결혼을 고려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

냈다.

“나 에 돼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

르겠지만 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 에도 내가 구한테 의지거나 그럴 일

없이 주도 으로 살 수만 있다면 결혼은

안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례 2)

“지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요. 굳이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굴곡이 있고

그 진 않거든요 제 인생에.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어서... ( 략) 결혼을 해

도 지 만큼의 행복이라면, 나는 지 ‘이

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사례 7)

군가를 한 희생보다는 나를 해 살고

싶음

참여자들은 체로 인생에 있어 개별 인

자기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음을 보

고하 고, 결혼생활은 나를 한 삶을 지켜낼

수 없다 생각하여 비혼을 고려한다고 보고하

다.

“결혼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나 혼자의 주체는 아닌 거잖아요. 책임져

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어 든 같이 살

아가는 삶이 되니까... ( 략) 결혼보다는

삶이 개인 으로 요하구나.” (사례 6)

하 역 범주 빈도(N=9)

7.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더 요시 함

혼자여서 릴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함( 는 포기하기 어려움) 형 (7)

군가를 한 희생보다는 나를 해 살고 싶음 형 (5)

8. 집단 가치보다 개인 가치를 더 요시 함

형 인 가족형태에서 정서 만족감을 얻기 어려움 형 (5)

가족형성보다 사회 성취가 더 요함 드문(3)

표 6. 비혼 동기 - 개별성 추구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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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를 해서 살고 싶지 그냥 삶

의 방향이 다른 거라는 건 알긴 한데 는

그래요. 결혼이 가져다주는 좋은 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부담들이 제 에는

더 커 보이고, 는 그런 부담들을 감수하

고 싶지 않아서...” (사례 8)

“지 제가 살고 있는 삶의 100퍼센트

를 나 자신에게 쏟아 붓고 있었다면, 거기

서 50%를 남편에게 쏟아 붓게 된다던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게 80%, 남편에게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한테는 요만

큼 남아 있다가 그것도 나 에 없어질 거

란 말이에요. 그런 게 무 싫어요.” (사례

9)

하 역 8. 집단 가치보다 개인 가치

를 더 요시 함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를 수렴하 을 때, ‘

형 인 가족형태에서 정서 만족을 얻기 어

려움’과 ‘가족형성보다 사회 성취가 더 요

함’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 형

인 가족형태에서 정서 만족을 얻기 어려움’

은 형 인 범주, ‘가족형성보다 사회 성취

가 더 요함’은 변동 인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집단 가치보다 개

인 가치를 더 요시 함’으로 명명하 다.

형 인 가족형태에서 정서 만족을 얻기

어려움

참여자 일부는 통 연 심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안 가족 는 공동

체의 형태를 취해보고 싶은 바램에 해 보고

하 다. 정서 의존 는 연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핵심 기능

인 정서 유 애정을 다른 형태를 통해

얻기를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서 입양을 해도 나쁘지 않

겠다. 한 19살짜리. 그래서 그 친구랑 는

그냥 군가 한번은 살면서 큰 도움이 되

고자 하는데 자식에 한 미련을 없는데

입양에 한 생각은 있거든요.” (사례 1)

“ 더 어 든 결혼을 안 하려는 사

람들이 조 씩은 늘어나고 있고, 제가 나

이를 한 5, 60 먹었을 때는 다른 방향의

하우스메이트라던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례 8)

가족형성보다 사회 성취가 더 요함

참여자 일부 여성들은 결혼하는 것 보다

일을 지속함으로써 사회 으로 자신을 발 시

켜 나가는 게 행복을 해 더 나을 것이라는

기 를 보고하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지 이제 되돌

아보면 가정보다는 그래도 직장생활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쪽에 비 이 더 커진 거

죠. ( 략) 학업을 하기 해서 결혼을 포

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이 나 에

내가 노후가 돼서 내가 되게 후회스러워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사례 5)

“어렸을 때도 는 꾸 히 문 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져가지고 나이가 들 때

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을 하고 그런 쪽을 좋아하진

않았었던 거 같아요.”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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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장기 으로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힌 미혼 남녀를 상으로 하여 결혼하지 않

으려는 이유와 그 선택에서 향을 미친 심리

특성에 해 보다 심층 으로 밝히고자 하

다.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할 필요를

모르겠어서’와 같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주요

한 이유에 한 단편 인 응답에서 나아가 결

혼에 한 생각,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련된 경험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

고자 한 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비혼을

결심한 남녀 9명의 연구 상을 심으로 합의

질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2개의 역, 10개의 하

역 그리고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를 토 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결혼은

부정 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결혼에 한

기 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 실

인 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부분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결혼생활에 해 부정 인 측면에 주

목하는 편이었는데 이는 결혼에 한 거부감

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실제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 으로 악하

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참

여자들의 결혼에 한 기 에 있어 배우자

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 하게 충족시켜

수 있는 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마땅한 (결혼)상 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에 한 생각이 없어서’와 같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한 양 연구들

(김승권 외, 2012; 이삼식 외, 2015;)과 연계되

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련된 부모와의 심리 경험의 향

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부분은 부모의

가부장 인 역할수행에 해 자녀로서 부정

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양명석(1996)은 가부장

제의 고정된 성역할 는 부모 역할의 불균형

은 부부 계나 역할 수행에서 불만족을 유발

하고 부부갈등과 이어진다는 하 다. 부모의

가부장 인 역할 수행은 남성에게는 가정 내

소외감, 여성들에게는 지나친 희생에 한 부

당함 등의 부정 인 감정들을 남길 수 있다.

그러한 부모의 부정 인 감정은 자녀에게로

수되거나, 자녀의 결혼이나 가족가치 에

향을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의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바라보았는데,

이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한 경우 자녀들

은 이를 일반 결혼생활로 정형화하거나, 자

신의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기의식

을 갖게 됨으로써 결혼을 회피하게 된다는 조

호리(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생활에 한 인식이 자녀의 결혼

가치 에 미치는 향에 해 Chuuingham와

Thornton(2006)은 자녀가 찰한 부모 계가 결

혼에 한 정 는 부정 이미지를 보여

주는가에 따라 자녀의 결혼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에서 나타난 결과 주

목할 은 참여자들의 다수가 자신의 결혼에

해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 인 단을 하기

어려워 한 것인데, 이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해 자녀로서 가지는 죄책감 는 부

모로부터 정서 으로 분리되지 못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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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련된 친 한 인 계 경험의 향

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부분은 친 한

상과의 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

었으며, 특히 연인과는 반복되는 계갈등 패

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한 기 를 갖

게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이

는 참여자들이 친 한 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감정과 두려움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친 한 계에

한 두려움이 결혼 에 부정 인 향을 미

치고 결혼기피와 련된다는 반석우(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 한

계에 한 두려움에 해 이경선, 이지 과

장진이(2013)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한

표 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사귀

고 있는 사람과도 심리 인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련한 부모와의 정서 으로 분리되지 않음에

한 결과는 인 계 특히 친 한 계의 두

려움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에

해 보웬의 가족치료 에서는 가족으로

부터 정서 으로 분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서도 자기를 상실한

채 정서 으로 융합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 측면이 나타나

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험 회피 성향과 개

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

여자들의 부분은 결혼생활에 한 실패를

견하 고 그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하 다.

한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상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 에 차단하고자 함을 나

타냈다. 본 연구에서 이를 경험 회피 성향

이라고 명명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걱정과

정서에 한 두려움, 경험 회피,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련

이 있다고 한 Buhr와 Dugas(2008), 오 아(2009)

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친 한 계를 맺고 싶은 계성의 욕구

가 좌 되었거나, 좌 을 상함에 따라 어떤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려는 경험 회피가 발

생하여 오히려 회피하고자 했던 생각을 더 많

이 불러일으킨다는 조 미와 이희경(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여자들의 부분은 군가를 한

희생보다는 자신을 해 살고 싶고, 혼자여서

릴 수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

는데, 이는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이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고 명명하

다. 이러한 성향은 앞서 확인한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결혼생활을 바라보지 못함, 친

한 계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계 결합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

에 한 거부 등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건강한 계의 기 인 개별성과 연합성의 조

화에 한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개별성과 연합성 사이에서

의 긴장과 갈등을 계 경험 속에서 해결하

기보다는 개별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련하여 가족치료 에

서 Michael(2009)은 인간 계는 개별성과 연합

성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계이

며, 서로가 친 하기 원하면서도 각자의 독립

성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친 함과 거리감을



이정하․박정윤․윤나나 / 비혼 선택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성 탐색을 한 질 연구

- 209 -

조화롭게 이룬다면 안정된 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참여자들의 비혼 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회피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결혼하지 않

으려는 이유는 Stein(1981)의 비혼 요인에 있어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기 한 선택으로

서 소극 비혼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을 얻고자 하

는 극 인 선택의 결과이기 보다 기피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미혼남녀들이 결혼

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게 하고 결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에 한 정 인 인식을 높이는 방안

을 본 연구 결과를 반 하여 볼 때, 미혼 남

녀의 원가족 내에서 부모 간의 계가 원만하

고 부모 각자가 결혼에 해 정 인 감정과

만족감을 갖는 것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생활을 정 으로 느끼

고 ‘부모처럼 살고 싶음’의 기 가 생길 때 자

녀들은 자신들의 실에 입각해서 원하는 결

혼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교육, 비 부부교육의 요

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학생을 상으로도

결혼의 의미와 이성교제에 있어 건강한 계

를 맺는 것에 한 방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 참

여자들에게 나타난 심리 특성인 경험에

한 회피 시도는 연애 상 를 만들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상되는 두려움과 같은

불편한 감정들을 피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

에 성장의 기회도 피하게 되어 개인 , 계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을 심리

특성과 연계하여 기존의 양 연구와 다르게

근한 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

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질 연구에서는

표본의 표성이 학술 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집

과정에서 사례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덩

이 표집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혼 남녀의 특성으

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탐색 연구로서 일

부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상의 수가 9명으로 합의 질

연구 방법을 용함에 있어 은 편이다.

한 남성이 3명, 여성이 6명으로 상 으로

남성의 특성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할 수도 있

다는 이다. 참여자를 표집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주목할 은 당장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쉬우나 장기 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

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어려움을 반 하여 연구 상 방

법을 설계하기를 기 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들이 달라짐으

로써 다른 특성들이 드러나는지에 해 심층

으로 분석 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해 부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나 부정

인 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

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바, 극 비혼 유형에 해당하는

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해 차후의 연구로

서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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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fo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Never married Choice

Jeongha Lee Jeongyoon Park Nana Yoo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ffecti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 of in-depth interviews about the idea of marriage and the reason for

never married choice.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9 men and women

aged mid-20s to late 30s who said to choose never married life for a long time, and then the content of

interview was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of in-depth

interview, it was derived into 2 areas, 10 sub-areas, and 25 catego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research participants negatively recognized the marriage and had unrealistic

expectation rather than no expectation for marriage. Secondly,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negative

feelings about their parents' patriarchal role, and they did not want to live like their parents. They also

reported that they did not see their marriag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irdly,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with intimate person, and it became more difficult to have

expectations about spouses and marriage due to repeated relationship conflict patterns. Fourthly,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psychological asp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seeking for individuality in terms of never

married choice.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predicted the failure of married life, and reported that they

were trying to prevent uncomfortable feelings and sufferings by choosing never married life. Also they reported

that individuality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connection with others(togetherness) and individual valu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collective valu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howed negative evaluation or had

negative influences on the marriage life of parents and acquaintances. This is more likely to be a passive factor

in never married choice, so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factors in never married

choice.

Key words : never married men and women, marriage intenti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QR


